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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공기관 회의에 일회용품 사용 자제"…지침 개정·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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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내용 요약

총리 훈령 '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'

한화진 장관 "문화확산에 보템 될 것"

[서울=뉴시스] 오제일 기자 = 환경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정부,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

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.

이번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참여를 발판 삼아 일회용품 없는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

련됐다.

이에 앞서 지난 2일 총리 훈령에 따라 '공공기관 일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'이 개정·시행됐다.

실천지침은 청사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 회의 및 행사를 주최할 때 일회용품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

있다. 

대표적으로 ▲일회용 컵·접시, 우산비닐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▲병입수 구매 자제 ▲청사 내 편의시설에서 일회용품 제공 자

제 등이다.

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지역인 세종·제주에 있는 공공기관은 청사의 외부로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

컵이 반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이와 관련 일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의 반납 및 보증금 반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에 간이회수기 26대를

설치해 운영 중이다.



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"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 문화확산에 보탬이 될 것"이라며 "공공부문뿐만 아니라

사회 각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"라고 말했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kafka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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